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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수화의 단일어의 분석을 통해 한국수화 기호의 특성을 기호학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수화는 지시하는 대상체를 모방하거나 혹은 대상체를 직접 지시하는 도상적

인 단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호와 지시체 간의 자의적 관계가 특징인 음성언어 중심의 

기준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언어는 물론 여타의 기호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호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퍼스의 분류법은 한국수화 

기호를 설명력 있게 분류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퍼스의 기호 분류법으로 

한국수화의 단일어를 분석했을 때, 단일어 중에서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를 합친 비율과 상

징 기호의 비율은 각각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

며, 수화에서 도상 기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시각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시사해 

준다.

주제어 : 한국수화, 도상, 지표, 상징

Ⅰ. 서  론

한국수화는 음성-청각적 음성언어와 구별되는 제스처-시각적 언어이다. 따라서 

기호의 구성 방법과 원리 측면에서 볼 때, 수화는 지시하는 대상의 형태 혹은 움직

임을 모방하거나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도상적이고 지표적인 단어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현재의 단어가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형태를 잃어 버렸다 하더라도 

어원적으로는 도상성을 기초로 한 단어가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수화에서 

단어에 대한 기호학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일부 논의에서 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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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호의 구성법을 볼 수 있었으나 단어의 도상적인 특징은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

이었다(김승국, 1983; 김칠관, 1998; 장진권, 1995). 게다가 도상적인 기호가 한국

수화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기호가 도상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수화 기호가 가

지는 높은 도상성을 고려할 때, 언어 기호와 지시체 간의 자의적 관계를 주요 특징

으로 하는 음성언어 중심의 연구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음성

언어 중심의 기준을 수화 연구에 적용할 때 생기는 이론적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언어 기호는 물론 여타의 기호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호학적 이론이 

요구된다. 소쉬르에게 있어 기호는 지시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체계인

데 반해, 퍼스는 지시대상과 맺는 상관관계에 따라 기호를 분류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기호와 지시체 간의 관계에 따라 지표, 도상, 상징으로 분류한 퍼

스의 기호 분류법을 통해 한국수화 단일어를 분석하고 그 기호학적인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화에서 도상 기호의 비율을 제시한 각국 수화연구에 

한국수화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언어의 보편적인 유형적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화 단일어가 도상 기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상징 기호로 생성되고 변형되는 역동적인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Ⅱ. 퍼스의 기호 분류

수화 기호의 지표적이고 도상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에서 기호를 분류한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의 분류법이 

필요하다. 퍼스가 말하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김성도, 2006: 41).

하나의 기호 또는 표상체는 누군가에게 일정한 관계나 어떤 명목 아래 다른 것을 대신하

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호소한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정신 속에서 동등한 가치

를 갖는 기호 또는 더 발달된 기호를 만들어낸다. 그가 창조하는 기호를 나는 첫 번째 기호의 

해석체라고 부른다. 이 기호는 다른 무엇, 그것의 대상체를 대신한다. 이 기호는 모든 관계 아

래서 이 대상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념에 대한 참조를 통해 대신한다. 나는 이 

관념을 표상체의 토대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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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체(representamen)는 대상체(object)를 외시하는 기호이고, 대상체는 개

념이든 사물이든 하나의 기호로 코드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해석체

(interpretant)는 기호의 코드를 해독하거나 해석하면서 획득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호이기 위해서는 대상체라고 불리는 다른 무엇을 표상해야만 한다(김성도, 

2006: 138). 즉, 기호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체를 표상하기 때문에 삼원적 관

계를 이룬다. 기호는 그것이 대상체와 맺는 관계에 따라 지표(index), 도상(icon), 

상징(symbol)으로 나뉜다(김성도, 2006: 45).

도상 기호는 기호의 현존적 성격들이 대상체와 유사하다면 그것은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대상체와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그 기호는 도상이라고 불린다. 만약, 다른 한편, 기호의 현존

적 성격이 그 대상체와 근접한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대상체와 상관관계를 맺는다면, 그 기호

는 지표라고 불린다. 끝으로, 만약 그 기호가 주로 기호의 계약적인 성격을 통해서 대상체와 

상관관계를 맺는다면, 그 기호는 상징이 된다.

상징은 언어 기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기호와 기호가 의미하는 대

상체는 관습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단어는 

실제 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언어 공동체의 관습에 의해 그렇게 부르도록 

정한 것이다. 이로써 각국의 언어가 ‘나무’를 저마다 다르게 부르게 된다. 지표는 

인과관계 혹은 인접성으로 맺어지는 기호이다. 가령 어떤 사물 혹은 사람을 가리키

는 손가락은 지표이다. 또 연기는 누군가에게 불의 존재를, 땅 위의 발자국은 누군가

가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는데, 이때 연기와 발자국은 지표 기호이다.

Ⅲ. 한국수화 단일어의 분석

본고에서 한국수화 단일어를 퍼스의 기호 분류에 따라 분석하고 도상, 지표, 상

징적인 기호의 비율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해당 단어를 도상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도상적으로 볼 것인지 다

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Zeshan, 2000: 52).

1.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수화 단일어를 분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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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단어의 어원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한국수화 어원사전」, 「한국수화 

어원연구」의 어원과 「한국수화사전」의 단어 동작 설명을 참고하였고 단어의 설명

을 제시할 때 별도의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1) 분석 대상

본고는 「한국수화사전」(이하 사전)의 수화 단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범위와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2,674개의 단일어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단일어로 구성되므로 동일 단일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둘째, 순차적으로 결합된 합성어는 제외하였지만 동시적으로 결합된 합성어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가령 {화산}은 {산/폭발}로 구성되는데, 한 손은 산을 다른 한 

손은 폭발을 나타내며 양손으로 동시에 산출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일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사전에는 동일 단어가 다른 표제어로 반복적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동일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표제어로 정리하였다. 가령 {가까스로}는 {다

행}, {간신히}, {겨우}, {요행},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 등의 여러 표제어로 

반복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가까스로} 한 번만 다루었다.

표기에 대해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사전의 표기법을 따라 단어를 적었으나 분석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수정을 가한 첫 번째 경우는 동음이의어이다. 가령 

{그리다1}와 {그리다2}는 동음이의어로서 전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

하다’이고 후자는 ‘연필, 붓 따위로 어떤 사물의 모양을 선이나 색으로 나타내다’

이다. 동음이의어는 단어에 표기된 위 첨자 숫자로 구분하였다. 수정을 가한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단어에 수화 동작이 여럿인 경우이다. {남대문}은 두 개의 동작을 가

지는데, {남대문}은 ‘남대문 전차역의 대기 장소를 나타내는’ 동작이고, {남대문

}는 ‘지문자 ㄴ+추녀허리를 구성하는 동작’이다. 이들은 원 숫자로 구분하였다.

김승국(1983)과 김칠관(1998)이 제시한 한국수화 단어의 조어법을 퍼스의 기

호 분류로 본다면, 지사(指事)와 지시(指示)는 지표 기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시 

기호로 제시된 {지식}은 어원에 따르면 머리에 들임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을 지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교

사}는 모방 기호로 분류했지만 어원에 따르면, 나란히 인접한 선형을 형상화하여 수

장을 상징화함으로써 제복의 선생을 연상하는 것으로서 모방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한국수화의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수화 기호의 특징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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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기준

본고에서는 한국수화 단일어를 퍼스의 분류에 따라 지표 기호, 도상 기호, 상징 

기호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지표-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호를 추가하였다. 분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 기호는 대상체와의 근접성에 의해 대상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본고에

서는 지표 기호의 지시어적이고 지시체적인 특성인 근접성에 따라 분류하였다(김성도, 

2006: 46). 예를 들어, 한국수화에서 {눈}은 ‘눈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수화자의 

검지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지시하는데, 이러한 기호는 지표 기호로 분류된다.

둘째, 도상 기호는 대상체와의 유사성에 의해 대상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단일어 

중에는 사물의 형태나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 경우가 있다. 가령 {집}은 양손을 펴서 

비스듬히 세워 중지 끝을 맞대어 지붕의 삼각형 모양을 모방한다. 이 단어는 명백하

게 집과 닮았기 때문에 유사성에 근거하여 도상 기호로 분류되고, {가렵다} 역시 

‘몸을 긁는 동작’으로 행동을 모방했기 때문에 도상 기호로 분류된다.

셋째, 상징 기호는 계약적ㆍ타성적 또는 법칙적인 관계를 통하여 대상체를 표상

한다. 상징 기호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하위 기준이 있는데, 이에 따라 분류를 시도

하였다((1)-(3)):

(1) 한국수화에서 {겪다}는 ‘음식을 목으로 넘겨보았음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지금의 형태로는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수화는 만들어질 당시 형태가 

의미를 반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는 사라지게 된다. 즉 형태가 변하여 더 

이상 의미와 관련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2) {간단하다}는 ‘특정한 전제가 없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수고가 없다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 단어를 구성하는 두 단어를 살펴보면, {수고}는 ‘팔을 

두드리는 동작’이고 {없다4}는 ‘돈을 날리는 것’이다.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합

쳐질 때, {수고}에서는 수위를, {없다4}에서는 수형과 내부 수동을 가져왔다(그림 

1). 이 단어의 어원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즉 이 단어는 사물

의 형태나 행동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의미가 응

축된 형태로서 상징 기호로 분류했다.

<그림 1> a. {수고} b. {없다4} c.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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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숫자와 한글, 영어, 한자 지문자를 포함한 단어들도 상징 기호로 분류하

였다. 사전에 있는 국가명은 영어의 첫 철자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하다. 

외국 수화의 단어를 직접 가져온 경우가 많아서 한국 농인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많

다. 따라서 국가명 단일어를 분석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 기호 유형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5명의 농인들에게 국가명과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아는 단어인

지 물어 본 후 5명 중에서 2명 이상이 안다고 답한 단어들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넷째, 지표-상징 기호는 본고에서 추가된 것이다. 일부 단어는 지표, 도상, 상징

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가령 {여러 가지}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것저것을 

차례로 가리키는 동작’으로서 지표 기호에 해당하였다. 어원을 알고서 볼 때는 단어

가 완전히 상징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은 개별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형태로서 한둘 이상의 수효를 가진 종류들을 언급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지

표 기호에서 상징 기호로 이동한 것으로 지표-상징 기호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도상-상징 기호 역시 본고에서 추가한 것이다. 가령 {가시} 혹은 {뾰

족하다}는 ‘콧날을 따라 그리는 동작’으로 가시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날카롭다} 혹은 {예민하다}로도 사용된다. 어떤 단어가 먼저 만들어졌

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다 구체적인 {가시}에서 출발하여 가시의 뾰족한 성질이 날

카로운 성격을 표현하는 {예민하다}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는 도상 기호에서 상징 기호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도상

-상징 기호로 분류될 수 있다. {가시}와 {예민하다}처럼 하나의 단어가 여러 표제

어로 사용될 경우, 둘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고 둘 중 하나의 단어라도 도상-상징 

기호의 성격을 띤다면 도상-상징 기호로 분류하였다. 도상 기호와 도상-상징 기호

의 차이는 전자는 형태가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즉 도상적인 형태를 띤다 해도 단어의 의미와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것은 도상

-상징 기호로 분류했다.

2.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국수화 단일어를 지표 기호, 도상 기호, 

상징 기호와 이들의 복합형인 지표-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호로 분류한 결과를 제

시하도록 하겠다.

1) 지표 기호

① 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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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에서 지표 기호는 대부분 신체 명칭에서 나타났다. 형태는 한 손 검지 

혹은 편 손의 손바닥을 해당 신체에 대는 지적하기로 주로 나타나지만 특정 단어는 

한 손 검지로 신체의 윤곽을 따라 그리거나 한 손 검지와 엄지로 해당 신체 부위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기호는 수화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수화자의 신체를 

그 토대(base)로 삼고 있다(Mandel, 1977). 한국수화에서 {겨드랑이}는 가장 보편

적인 지표 기호의 예로서, 검지로 해당 신체 부위를 지적하여 나타낸다. {얼굴}은 

얼굴의 윤곽을 그리는 동작이다. {머리카락}은 검지와 엄지로 머리카락을 집는 동작

으로 나타낸다(그림 2). 한국수화에서 신체어는 검지로 신체 기관을 지적하거나 혹

은 검지로 신체의 윤곽을 그리면서 신체를 지시한다. 이때 수화자의 손이 지시하는 

신체 기관은 내용이고 손 자체가 지표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신체어가 반드시 지표 

기호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두 제시할 수 없으므로 남

기현(2012)의 [부록 4]에서 단일어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2> a. {겨드랑이} b. {얼굴} c. {머리카락} 

② 인칭대명사

한국수화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는 지표 기호로 나타낸다. {너}는 바

로 앞 상대를 지시하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여러분}은 주위를 두루 가리키는 동작

으로서, 복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한손을 펴서 수화 공간에서 수평으로 원을 그

린다. 한국수화에서 {그1}와 {그녀}는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수형, 즉 한손 엄지

와 소지만 편 손을 다른 손의 검지로 지시하여 나타낸다(그림 3).

<그림 3> a. {너} b. {여러분} c. {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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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시대명사

사물이나 장소, 방향 따위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도 역시 지표 기호로 나타낸다. 

{여기}는 바로 앞쪽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저것}은 앞을 가리키는 동작이다(그림 

4).

<그림 4> a. {여기} b. {저것}

④ 방향 단어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는 {방향}, {앞으로}, {향하다} 등이 있다. {향하다}는 나갈 

방향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앞}은 몸 앞쪽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방향}은 사방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5).

<그림 5> a. {향하다} b. {앞} c. {방향} 

{가리키다}는 검지로 실제 존재하는 개체를 직접 가리킴으로써 표현한다. 단어

가 가리키는 방향은 지시하는 대상의 실제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사물을 명명하는 

명사도 지표 기호로 만들어졌는데, {지붕}은 지붕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옷}은 옷

을 잡아 보이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6).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인칭대명사 {그1}와 방향 단어 {지붕}의 경우 두 단어는 

각각 남자와 집을 나타내는 도상 기호로 볼 수 있지만, 두 단어의 의미를 확정짓는 

것은 남자와 집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시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표 기호로 분류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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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가리키다} b. {지붕} c. {옷} 

2) 지표-상징 기호

지표-상징 기호는 처음에는 지표 기호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상징 기호로 사용되는 단어들 또는 지표 기호와 상징 기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는 

복합형의 단어들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는 색채어를 들 수 있다. {검다}는 수화자

의 머리를 쓰다듬어 검은 머리를 나타내고, {노랑}은 금니의 번쩍임을, {빨강}은 빨

간 입술을 가리켜 나타낸다. 즉 {빨강}이 입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순수 지표 기

호이지만 입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붉은 성질을 이용하여 빨강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지표-상징 기호라고 볼 수 있다(그림 7).

<그림 7> a. {검다} b. {노랑} c. {빨강} 

{여러 가지}는 이것저것을 차례로 가리키는 동작을 통해 표현한다. {거짓}은 

감춘 혀의 위치를 가리키는 동작으로 {무엇}은 어느 쪽인지를 묻는 동작/의문 표정

으로 나타낸다. 이 단어들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다가 점차 어휘로 굳

어진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개별적인 개체를 지시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그림 8).

<그림 8> a. {여러 가지} b. {거짓} c.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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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일정한 수위에서 산출된다. 수화자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여 수화자의 신체와 가까운 곳은 현재를, 수화자의 몸에서 앞을 

향해 떨어진 장소는 미래를, 수화자의 몸에서 뒤를 향해 떨어진 장소는 과거를 표현

한다. {오늘}은 수화자의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의 중간 지점을 상징화하여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중}은 지금으로부터 그 다음을 나타내는 동작이다(그림 9).

<그림 9> a. {오늘} b. {나중} 

3) 도상 기호

도상 기호는 지시체와 닮은 기호를 말한다. 단어는 사물의 형태와 사람의 행동

을 모방하는데, 각각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물의 형태를 모방하는 경우, 사물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때는 

손이 사물 자체이거나 혹은 손으로 사물의 윤곽을 그려 표현한다. {네모}는 네모를 

구성하는 동작으로, 양손 검지로 대칭적으로 네모의 윤곽을 그린다. {게양}은 기/올

리는 동작으로, 깃발을 나타내는 평평한 손의 손목에 깃대를 나타내는 검지를 대고 

평평한 손의 손목을 좌우로 흔들며 위로 이동한다. {언덕}은 산과 밋밋한 마루턱을 

나타내는 동작으로서, 사물을 나타내는 수형과 윤곽을 동시에 표현한다(그림 10).

<그림 10> a. {네모} b. {게양} c. {언덕} 

사물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은 사물을 취급하는 수형을 취한다. 

{나르다}는 잡아 옮기는 동작으로, {가방}은 가방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동작

으로, {열쇠}는 열쇠를 돌리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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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나르다} b. {가방} c. {열쇠} 

두 번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는 거의 제스처에 가깝다. 예를 들어, {가

렵다}는 몸을 긁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는 손을 들어 경례하는 동작으로, {검도}는 

죽도(竹刀)로 내리치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12).

<그림 12> a. {가렵다} b. {거수경례} c. {검도} 

4) 도상-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호는 단어의 형태가 일차적인 의미가 아닌 이차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단어의 형태는 사물의 형상 혹은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한국수화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다. 가령 {여우1}은 여우의 얼굴을 구성하여 돌

리며 홀리는 동작으로 여우의 머리 부분을 형상화하였다. 이 단어는 {교활}로도 사

용되는데, 여우는 교활하다는 이미지가 {교활}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즉 {여

우}는 여우의 독특한 외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도상 기호이지만 {교활}은 2차적인 

의미를 가진 도상-상징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통}은 뚫어서 통하게 하

는 동작으로 평평한 사물을 뾰족한 사물이 뚫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단어는 

{알아맞히다}로도 사용된다. {관통}은 물리적인 1차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 {알

아맞히다}는 숨기려던 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린 것으로 2차적인 의미를 가진다. 마

지막으로 {가시}는 콧날을 따라 그리는 동작으로 나타내는데, 뾰족한 것을 형상화하

여 날카로움을 상징화하였다. 이 단어는 물리적 사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민

하다}로도 사용되어 성격이 예민함을 뜻한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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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여우1} b. {관통} c. {가시} 

다음의 단어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한 경우이다. {경

제}는 돈/돌아가는 동작으로 돈의 흐름을 나타내고. {적극}은 소매를 걷어붙이는 동

작으로 나타낸다. {기술}은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동작으로서, 어원적 의미는 머리에 

들어있는 노하우이다. 단어의 형태는 지시하는 현상과 닮았지만 추상적인 의미를 표

현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a. {경제} b. {적극} c. {기술} 

5) 상징 기호

상징 기호는 약속을 통해 대상체와 자의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결과}

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삽화를 형상화한 것으로 거북의 최종 승

리를 상징화한 것이다. {결핍}은 양쪽 콧방울을 눌러 막았다가 한쪽을 터 주는 동작

으로 찼다가 샘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은 도구와 결정을 형상화하여 정해진 수단

을 상징화한 것으로 {#수단(도구)/#정하다} 구조이다. 즉 {법}은 {수단}의 수형과 

{결정하다}의 수동이 합쳐진 것으로, ‘수단을 정하다’, ‘정해진 도구’라는 함축된 

의미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다(그림 15).

<그림 15> a. {결과} b. {결핍} c.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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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 기호의 성격에 대해 전정례(2002: 300-301)는 수화를 신호(signal), 

기호(sign), 상징(symbol) 중 기호, 즉 기호 체계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호는 어떤 반응을 야기하지만 의미 작용에 관한 어떠한 관계도 수행

하지 않으므로 수화는 신호와 구별이 된다. 또 수화 기호는 상징으로 볼 수 없다. 기

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지는데, 둘은 수평적인 면에서 자의적인 관계를 가진다.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인 관계를 흔히 상징이라 하는데, 한국수화는 손짓, 몸짓, 얼굴 

표현이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화의 단어는 대상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어떤 단어가 반

드시 어떤 대상체와 결합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이는 각국의 단어를 비교한 연

구들에서 지지된다(Fischer, 2008). 또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가 상징 기호가 되는 

예를 위에서 살펴본 결과, 수화의 단어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점차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상징 기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한국수화에서 도상 지표 상징 기호의 비율

<그림 16>은 한국수화의 단일어에서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 도상-

상징 기호, 지표-상징 기호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사전에 실린 총 2,674개의 

단일어 중에서 도상 기호는 46%, 지표 기호는 4%, 상징 기호는 33%, 지표-상징 

기호는 1%, 도상-상징 기호는 16%로 나타났다. 복합형인 도상-상징 기호와 지표

-상징 기호를 상징 기호에 포함했을 때,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는 각각 46%와 4%

로 전체에서 50%를 차지했고, 상징 기호는 50%를 차지했다. 지표-상징 기호와 도

상-상징 기호는 더 이상 사물을 지시하지도 않고 사물과 닮은 성질이 의미와 직접

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상징 기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도상기호
46%

지표기호
4%

상징기호
33%

지표-상징기호
1%

도상-상징기호
16%

<그림 16>   한국수화 단일어의 도상 지표 상징 기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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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고는 한국수화 단일어의 분석을 통해 한국수화 기호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

다. 「한국수화사전」의 단일어 2,674개를 선정하여 퍼스의 기호 분류에 따라 이들을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 그리고 복합형인 지표-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

호로 분류하였다. 퍼스의 기호 삼분법에 두 개의 복합형을 추가한 것은 어원을 고려

하면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지표 기호와 도상 기호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징 기호로 발전한 단어들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어원을 토대로 하는 것의 이점

은 현재의 형태에서 그 어원을 예측할 수 없는 단어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

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수화 단어의 생성적 특성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을 통해 단어가 만들어진 당시의 형태와 현재의 형태를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수화에서 도상적인 단어는 나라마다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스위스-

독일수화에서는 비수화자들이 단어의 도상성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 도상적인 단어는 

성인의 어휘 중에서 1/3~1/2를 차지했고 미국수화에서는 100개의 무작위 목록에서 

1/3이 투명하다고 판단하였다(Boyes-Braem, 1986: 65-66). 인도-파키스탄수화

에서는 어휘의 1/2 혹은 그 이상으로 보았다(Zeshan, 2002: 170). 이상의 연구들

은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한 결과로서, 단어의 의미를 알려 줄 경우에는 형태

-의미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었다(Boyes-Braem, 1986: 66). 한국수화에서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의 비율은 전체의 1/2로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수화뿐만 아니라 각국의 수화가 도상적인 단어의 비

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는 시각언어인 수화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말해 준다. 그

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수화의 단어가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

니라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의 성질을 유지한 채 상징 기호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한국수화에서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가 상징 기호로 생성되고 변형되

는 역동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퍼스에 따르면, 상징은 ‘약속’, ‘계약’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간

이 개입된다. 시간의 축적, 즉 연속성을 통해 도상적이고 지표적인 단어는 점차 일반

성이 생기고 언어 공동체는 동일하게 인식한다. 수화는 지시체를 모방한 기호, 지시

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기호에서 출발하여 언어 사용자들의 사용을 통해 관습화

되고 일반화된 상징 기호로 자라난다. 그러므로 수화 단어는 구체성에서 벗어나 일

반성을 가지게 된다. 상징 기호로서 수화 단어는 단지 재발하고 복제될 뿐이다. 인간

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기호 체계에서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가 상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화 기호가 가지고 있는 도상적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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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특징은 기존의 연구자들에게 간과되었고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

나, 사실 이는 제스처-시각적 언어인 수화만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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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miotic Characteristics on the Simple 

Words of Korean Sign Language

Nam, Ki Hyun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take semiotical analysis on the property of 

signs in Korean Sign Language by analyzing simple signs of Kore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which imitates referred object and has many 

iconic signs referring objects directly, is not appropriately explained by the 

criterion of spoken language based on ‘arbitrary’ relation between signs 

and referents.

Thus it requires consideration based on semiotical theories through 

which both natural language and other semiotic systems can be analysed. 

When analysed by Peirce’s sign classification, single words in Korean Sign 

Language’s frozen lexicon has 50 percent of icon and index. Symbol 

accounts for the other 50 percent. This result corresponds with foreign 

previous studies and suggests that icon’s high proportion in sign language 

is general property of visual language.

Key Words : Korean Sign Language, icon, index, symbol


